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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래전부터 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이슈가 되어 왔고, 최근엔 이를 위해 온실기

체를 발생시키지 않는 친환경에너지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 일상생활에서 발
생하는 온실가스의 경우 법적규재 등으로 인해 발생량이 적다. 그러나 화력발전소같은 경우 

온실기체의 주범으로 알려진 이산화탄소(CO2)의 연간 배추량이 수백억톤에 달하지만 기술적

인 문제로 이를 포집 및 저장하기가 쉽지 않다. 전기를 가해 기체의 화학적 결합을 분해하는 

방법은 물을 수소와 산소로 나누는 수전해 방법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. 이러한 수전해 기술

중 아직 개발단계인 기술이지만 고온전기분해조(SOEC)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처럼 고온에
서 작동하는 시설과 결합을 하면, 폐열을 이용할 수 있다. 이를 CO2 분해에 적용을 하면 CO2

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되는 일산화탄소(CO)와 수소(H2)를 Fischer-Tropsch 

Synthesis를 이용하여 탄화수소계열 연료로 재생산해 낼 수 있다.  
Fisher-Tropsch Synthesis를 사용하기 위해 H2와 CO가 필요한데, 물과 CO2를 따로 전해하

는 경우 탄소침적에 의한 열화가 심해 적용하기 힘들다. 그래서 본연구에서는 반응 메커니즘
이 복잡한 동시전해를 위한 촉매를 연구했다. 촉매는 연료극으로 많이 사용하는 Ni-YSZ와 성

능이 좋다고 알려진 귀금속 촉매, 그리고 역가수성반응촉매로 이용하는 Perovskite구조 촉매, 

Bi-Metal촉매를 위주로 연구했다. 


